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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방언은 우리 나라 여 E.} 방언에 비해 오랫동안 우판섬 속에 파묻 

혀 있었다. 그것은 우선 국어 방언학이 국어의 역사척 연구를 뒷받첨해 줄 

古形을 찾는 일에 일차척안 목표를 두고， 그러한 古形야 버교척 많이 보 

존되어 있는 邊方， 이를테연 제주도나 경상도 둥지에 관성을 쏟아왔기 혜 

문일 것이다- 말하자연 강원도는 경기도나 황해도， 또 충청도와 마찬카지 

로 서울에 안정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해서 오랫동얀 국어 방언학자의 주 

펀 판섬 대상이 되지 뭇하였먼 것이다. 

캉원도 방언에 대한 연쿠는 初期에는 오히려 활발한 펀이었다고 할 수 

있다. 小食進平의 「朝蘇方言(J) if究J (1944)에 캉원도 방언의 자료카 어느 

지방의 것 뭇지 않게 충질히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짜로 「領東方

言J (1923) r題西方言J (1 928)이란 제목의 小論文도 발표하였다. 한 道의 방 

언에 대해 이처렵 독렵펀 논뭄이 발표완 것은 그처럽 많은 논품을 발표한 

小食進平에 있어서도 드운 일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강원도 방언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천체기에 머물 

혀 있었다. 겨우 70l칸대가 다 되어 가는 우렵부허 全聖繹 교수카 「江像地

方의 方言맑究J (1969) , r鎭東地方 방언의 연구J (197 1)， r三隆方言 陽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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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 r홉數地方 「麗陽地方의 方言맑究」 

川地方의 方즘맑究J (I982) 둥 꾸준히 한 지역썩 조사 보고함A로써 그나마 

이 방언의 연쿠7t 명맥을 유지하여 오긴 하였A나 이 논문들은 모두 地方

誌(春川數育大學輪文棄)에 발표됨으로써 학계에 잘 알려지기 애려웠율 뿐 

만 아니라 다루어지는 내용의 범위나 방법론이 펙 한정펀 것이었다. 종세 

부척안 품제를 다룬 것으로는 文孝根 교수의 「영동 방언의 운율척 자질에 

관한 연쿠J 와 「썽평 북책 땅씬싹 운율 융소J (1972), 그리 
교수의 「東海뚱짜늑의 靈f흡쯤어1 써하여 J (I974)카 있을 정도였 

필자가 강뤘 1챙… t건이생생쫓 가지거l 펀 것은 이 방언이 필자 

언이어서이커졌 하였지만 이 방안써 애한 연주카 이처럼 청체휘어 있 

안타까와서였아隨方3휘 %’짧짧素論的 맑究J (I972) ， 

語法 맑究J (I974). r韓園 續村言語의 社會言語學的 考察J (I976a) , r아채 

考J (I976b)는 모두 캉릉 빛 그 일원의 영동 지방의 양연울 분석한 것으 

로서 강원도 방언의 특성을 밝히는 외에 국어 방언학의 방법론융 정밀화하 

는 일에도 「韓國 뼈村言語의 

察」은 우리 초의 본격적 연구얼 것이 

「江原道 輯西뼈11위 듭語7t1 I::.J (l잃어는 태백산액에 f깜한 鎭西-^]헥둡위 엎 

어척 성격을 究明한 것S로서 이것이 발전되어 이루어진 것이 抽著 「鎭東

鎭西의 言語分化 : 江原道의 言語地理學J (1981)이다. 이 책에 실한 50 장 

의 언어지도는 面을 조사 단위로 한 것이어서 아마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의 어느 언어지도보다 정밀한 지도일 것이다. 이 점에서 그동얀 낙후되어 

있었던 강원도 방언에 래한 연구는 오히려 다륙 도의 방연 연구보다 한갤 

음앞서는 

田光鉉

척운이 지역 

가「江原道方: 

있다. 그러나 

( 1 , n)J 0978， 1981)는 취 

하ι살을 한다. 또 최근에는 

를 지역별로 계속 

全聖繹 교수의 것과 

地方誌에만 4일립으로써 학계에 널리 읽힐 기회가 척을 뿐만 아니라 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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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에 혔에서도 하체 와 보조플 참이 하치 훗하고 혔야무 한계쟁찢 안고 

있다. 처체적으로 찌급까지도 차씩의 중성척안 방언악자출의 숙얀갱어 캉원 

도 양엔 연쿠에는 활발히 닿치 뭇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金亨

奎 교추꾀 「韓國方름究J (l974) 냐 崔購根 보수의 「顧閔-方言購典(1978) 에 

는 강썼도 망언의 자효.가 다릎 道의 그것이1 듀1 지지 {양쩌} 충실히 갚싹있기 

는 하다. 또 앞요로 곧 출간될 한국정산운화연쿠원의 「한국방연자료칩 : 

강원도3성 J야 나.1.게 연 양언 큰 하나터 될 

것이다러냐 방언에 창 학쳐1 4안심이 터 져야 한약늄 점만 

은 분명하다 하겠다. 

2 

강옷‘ 全域에 τ ’c::- 확갱올 얼핏간 지 않다‘ 道

에서도 얼약간은 사정이자얀 강원;섭역에 τ 1:-r, 1건셔다 

른 방연에는 없는 특칭이 강원도에는 매우 드물키 혜운이다. 

양언의 한 ξ 칭으호셔 척될 만싼 것은 홉素씩 수가 써느 방언 

보다오 넓아는 챔갚 섯이다. 직씌에 따라 팩 다르지앞 뚫音의 경우 이 향 

언은 ‘~ • 꺼， 셔， 꺼’롤 모두 單母音4로 카지며 ‘과， 껴， 내， 례’ 풍의 

二重f냥합잖 비교;석 충실히 끼용 5현훨 뿐만 야냐하 ‘영장， 애드릎’ 창척 ‘킥’ 

에서 활‘깊해는 [ji-]까지 있어 4 수가 어느 망언 보다 않윤 현이나. 또 많 

윤 지역에서는 聲調와 音長이 모두 音素의 자격을 가진다. 

子좁아1 서는 이랭다‘ 헬 특창야 요물다. 응형말의 [이응01 모쉽 않에서 

弱化되어 ‘방우’ (바위) ‘호맹이， (호미) 웅외 ‘。’ 이 자읍의 정절윷 거의 

앓는 현상을 하나지척할수 있는데 이 현상윤 아다시띄 경상도방언을 비J 

훗하여 해 넓은 지엽에 고루 있샀 현상이 

강원도 방언의 특생율 이해하려연 그 全城에 공통되는 어땐 특성을 찾커 

보다는 몇 지역으로 냐누어 그 지역들의 방앤 특성윷 분리하여 키술하는 

변이 낫 캉원J요슨 t:~ 캐 廳헥;앙홉홉원과 굉i평方言園」뜨효 나놓 주 있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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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각한다. 영 서 땅영란온 운전싸 원주를 중섭 o 로 하여 이 두 

지역으로서 이른바 사투리가 별로 없다고 일컬어지는 지역이다. 즉 셔울 

말， 또는 경커도 말과 두드러진 차야를 보이지 않는， 경기도에 안접한 지 

역이다. 그리고 이 이외의 지역을 일단 영동 방언권A로 묶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들이 쿠체척A로 어떠한 方言差를 보이는지를 살피면서， 또 

이들 방언권， 특히 영동 방언권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어땐 특이한 방언 

현상이 있는 

겠다. 

강원도 

이다. 앞에 

방언의 특성을 하나썩 

보이는 언어 현상은 

잠깐 넙1 쳤지만 강원도는 

素로 쓰야는 지썩아 있따 그팽 않윤 지역이 았다. 즉 강원는 

조에 의해 3..게 슬.ià1-Ì-날 수 있다. 성조의 대립이 았는 지역응 대 7~ 갚 

척， 강롱을 \11 못하여 영월， 정선， 형창 풍지이며 나머지 지역은 그 대랩 

이 없는 것으로 보안다. 

活用語尾에샤 

한 예안데 써 

가 쓰이며 나머:，，1 :-<1 악 

현상이 보인다. 疑問語홉 

:-<1 역에서는 “니 어데 가나? 

각ξ이는 것이다. 말하자연 성 

는 강원도를 東南지역과 西北지역￡로 兩分 하는데 이런현상은， 범위는 

다르지만 순경음 ‘§’을 7}졌먼 단어들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확’의 방 

언형A로 삼척， 정선， 영월 둥지에서는 ‘호박’ 이 쓰임￡로써 그 나머지 

지역의 ‘확’과 구풀되는 것이다. 

캉원도에는 단어 마지막 음철의 모음을， ‘감자’를 ‘감재’， ‘치마’를 ‘치 

매’라고 하는 것씩렴 ‘ H ’보 상챙하는 현상이 넓게 분포되어 

대개 東半홉g 

정선 영월 

‘턱’을 ‘택’ 

강원도는 

‘끌피’를 영풍 지방 

한다. 이 지역의 대부폼에 

중심으로 한 東半部와 C상 

ι닙 o 로 한 西半部를 가르는 방언 특정들이 많다. 특히 어휘에서 그러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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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많은데 그. 째 폭씌 어l!.야 1션 t+음과 같다. 자세 한 분포삼 씩 

또 분!l:..완 지역。1 좁온 방언형은 빼고 영서 1lJ-언권의 대표척 방안형과 영 

동 방언권의 대표척 방언행만 제시하겠다. 

영 서 양 연 

〈表 1) 영 동 • 영 서 어 휘 비 교표 

짱자리 

장추/생추 

회라바랍 

봐리 

우물 

업술 

영 동 방 언 

파래 

새째 

건추 

소다껴/소팔기 

뺑짱우 

꽤 

소금갱이 

불기/푸루 

올개 B}랍 

또바리/짜바리 

굴
 

。

τ
 
“ 

업숱「 

질 

풀마풀마 

여뿌러 

춘천이여 

용다 

뜨수다 

위의 표에서 영서방언의 방언형은 대개 표준어에 가까운 형태여서 그로 

써 이들 단어의 뭇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냐 다만 몇 단어는 설명올 요한 

다. 첫번째의 ‘두례박/파래’는 논에 물을 댈 에 쓰는 農具 ‘두레’의 방 

언형이다. 

‘입술/업 

」뜨로 ‘「’을 

술게서’처렴 

솔「’이다. 

지고있는데 

시작되는助詞를 만날 써 

것이다. 영동방언에서는 

01 방언에서의 이 명사의 
상ft，에서도 영동방언 쪽에서 

퉁 ‘「’音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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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방언의 륙1 이숫한 현상으로 ‘지붕케처’ 

붕게서’)처렴 ‘지붕’의 末音￡로도 ‘경’(또는 ‘-，’)音올 가지고 있마. 이 

‘지붕구/지붕끼’의 분포도 ‘업술「’의 그것과 대체로 얼치한다. 

‘두레/철’은 표준어 ‘두헤’의 방언형A로 모섭기나 걸삼 동을 할 혜의 

協同組를 일컬는다. ‘두레 한다， 두레 농사’ 둥의 ‘두례 ’ 에 해 당하는 방언 

형 인테 영 동 방언권의 ‘질’ 이 특야 한 방연행 이 다. ‘부라부라/풀미 풀마 ’ 는 

첫돌 무렵의 야?↑윷 셰휘 과~"'.:::iZ 착F로 흔들면서 하는 말로서 앵셔 

의 ‘부라부~1’ 얀 성 ε 뽕이 형 ε61 기 도 하다. ‘우두쿠네 

그네를 훨 때 앉는 확서 깐 道에서는 아직 조사펀 바 

또 표준어에￡ 이에 해당펴뜰 탤形이 훌定되어 있지 않은 듯하 

언권에서는 그너l 플 ‘훈첸’야하 하ε￡로 ‘춘천이여’는 거기에 

말이겠.l2...냐 ‘우두꾼너I ’샅 뚫編슬 양 걸이 없다. 우척 흥미있십 

생각되며 천국척A로 이에 해당하는 망언형이 조사되었으연 한다. 

이상에서 보면 영서방언은 경기도 방언에 매우 가깡고E:. 영동망언은 

예에 짜라서는 2짜 째우 i껴같 첫윷 알 수 있다. 앞에서 

특성 운 강원 천채 용 쭈 약 하기 보다 몇 .::f:.각A로 냐누씩 

것이 낫다고 한 양잖 얘치애서 이해 7} 될 것이다. 이상에서 

어도 춘천 원주 중심의 영셔지방과 캉롱 상척 중심의 영동지방야 언어척 

으로 상당허 뚜렷이 쿠분되며， 그 중 영동지방의 방언이 표준어나 경기도 

방언에서 볼 수 없는 특야한 특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강원도의 어떤 방언 특칭윤 아주 좁윤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는 

것도 있다. 죽 영동 全城이나 아니면 영동의 3~4 개 都에 붐포되는 식이 

아니고 져우 I 깨 줬 또는 I 깨 컵K파 그 이웃 都의 일부 지역 

는 식안 것이마. 셨싹는 鄭 약J: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이한 방언형잖 았다‘ ζζ 몇 얘틀 촬연 다음과 같다. 

‘수수’에 

표척안데 삼척에셔 

‘수수/쉬 시 /수꾸/"'Í~껴 ’ 

특이한 형태가 쓰안다. 

끼지’는 삼척군 全城에 쓰이면서 바로 그 鄭에서만 쓰이고 있다. ‘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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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창원오 항익은 ‘까시/거의’가 대표척안떼 삼척외 

에서는 ‘꺼꾸’가 쓰인다. 그련레 이 ‘꺼꾸’는 거우 삼척군의 철반 정도의 

지역에서만 쓰이고 었다. 

‘목말’에 해당하는캉원도방언￡로는 ‘무퉁/목말/동고리’카있는례 이 

중 ‘동고리’는 캉릉시와 그주변의 영주군(그러니까 옛 행정 구역￡로는 강 

릉군)에만 분포되는 형태마. 이처렵 강릉 · 영주에만 분포되는 방언형은 

‘동고리’ 아찌에토 몇 캐 러 했(표 1)에서 ‘누풍지’에 해 

형 o 로 영동 

‘소팔기’도 

라는 방언형 

하나 역시 

인 ‘장개장7tj' 

‘느르배 기 ’ 둥도 다 마찬가지 다. 

꺼/소팔기’를 소개한 바 없 

.J1. ‘청미래벙굴’을 가리키 

선꾼의 일부 지역에까지 확대 

이며 ‘곤지곤지’에 해 

키는 ‘까요치’냐 ‘새총’ ?l k: 

‘버마재바’를가리키는 강원도 방언은 ‘오줌찍개/요줍싸개/사마쿠’ 퉁 

이 대표척안에 ‘어웅가시’라는 뤘야한 형태가 홍천군의 두 面써 

영월군 일부사는 ‘황깨 π} ’ 는 확야한 형태가 냐타난다. 

!t.되는 방언 가리키는 ‘가악사리’와 

위에서 아이들이 타는 썰매를 가리키는 ‘발구’도 있다. 

이처럼 좁은 分布를 가지는 방언형들은 대개 강원도에만 존재하는 것들 

이기 쉽다. 강원도 방언의 특성으로 내세우기에는 그 분포가 너무 좁지만 

이들이 강원도방연을 특정칫는 요소틀임에는 툴립없올 것이다. 흔히 생각 

해왔듯이 강원도 방언이라고 어뻔 특유의 특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면밀 

히 조사하면 잎A혹도 써엔 약판 道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이 좀더 벌견휠 추 있jζ떠싹 생각한다. 

깐) 

‘ l 

강원도를 몇 캐의 하위 망언권2..로 냐누는 것이 타당할지는 그리 쉬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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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아니다; 이 가 쉬운 알이 아니라는 챙 

운제야기도 하다. 무엇올 기준으로 하고 무엇에 더 큰 비중올두느냐에 짜 

라 방언구획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강원도는 상당한 

부분이 휴천천 이북에 속해 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캉원도 천역을 대상 

￡로 양연쿠획을 하는 일은 불가놓한 형펀이기도 하다. 

휴천션 이 남만을 대 상A로 강원도를 최 대 한 작은 땅언권으로 나눈다면 

대개 5 개의 小方있으후 나젓찰 수 있다고 생각한다. 三隆部씩 

하냐다. 앞에서 사착 τr써안 훈3ξ3칙에 있는 방언형들올 몇 캐 제시 

삼척에는 이 에서는 특이한 특칭들윷 많이 

그 중 많은 것)한 껑상표 방싼훼 특"'생」농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운 캉원도 깡에서 껑 상 1융익’‘소를 카장 많이 카지고 

主格助詞의 E흩複챔i잎 ‘아가’가 쓰이고 ‘영갱에’와같은역행풍화가심한점， 

‘이리 좌， 태왔어요’에서처렴 ‘T+1 →斗’의 음운현상야 있다는 청， ‘줍량 
카’에서처렵 回想、시체의 하게체 의품문어미로 ‘당가’를가지고있는 점 풍 

캉원도의 t싸다 지역에서는 말천펴지 않은 특칭을 여러 가지 

江陸 · 훨州도 하나의 착 은 방잉취{올 이 루는 것으로 보안디 ‘ 

‘미 강릉 • 벙준에서 1갚 얄겼펙삽 ‘효고리， 느르배커’ 풍의 방얻f섭쏠 척lλ] 

바 있지얀 이 이외의 여러 특청에 의해 이 지역은 분명허 이웃의 어현 郵

과도 구벨되는 독자성융 카진다. 그리고 覆陽파 高城의 두 鄭이 묶여서 

또 하나의 방언권을 형성풍F는 것으로 보인다. 양양과 고성은 현채의 강원 

도에서는 함경도 방언의 요소를 카장 많이 가지고 었는 지엑이커도 한데 

강롱 이남과는 여러 면에서 쿠획이 되는 지역이다. ‘챙기’를 ‘엔창’이라 

하고 ‘극쟁이’흉 ‘짜헤’펴고 체;한 것을 비훗하여 ‘아야 가겠 

購 ‘아이’ 

과크게 

題西지 

~昌， 雄善，

짧調를 가치고 있지 않다는 

향악i권으로 가를 수 있어 

묶는 방언권이다. 이 치역 

로 영서에 축해 있지만 영풍 방언의 영향을 크게 엽고 있는 지역이어서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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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주중심 애러 면에서 주운되논 특칭 

聲調를 가지고 있다는 첨이 우선 그러하고 〈표 1)에써 제시했던， 영동 방 

언권과 영서 방언권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의 표에서 이 지역이 영동방 

언권의 방언형융 쓰는 일이 많마는 것 풍에서도 그러하다. 그려면서도 순 

수 영서 방안권의 것과 공통되는 특칭도 않이 가지고 있어 강롱이냐 삼척 

과는 구분되는 말하자연 轉移地域 o 로서 의 특칭 을 바탕 o 로 이 루어 지는 

방언권이라 

앞에서 ‘순수’ 

지역에 걸친다， 

컬어온 꿋~..!ι서 

불렀던 영서 방언권은 상대 

싼주를 중심A로 하는 지혁 

안제， 춘성， 홍천， 횡성， 

8 개 郵이 。] 한짜， 았씨1 서 썼 양역i권들이 척을 경우헨 1 쩌 

야 3 개 뿜야 한 방엎궐슬 01 우띤 찌과는 대조척이다. 이 순수 엉서 방엎 

권올 다시 세분하는 일이 천혀 불카농하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셔는 그럴만 

한 근거가 찾아지지 않고 있다. 

결국 강원E흉 

다시 몇 묶음흥 

영서 방언권을 

나누어 보었는데 이 다섯 

? 필자는 뼈著(1981)에 

?:] 네 방연권올 하나로 묶어 

簡 o 로 하여 강원도를 우선 크게 二大 하위 방언권으로 쿠분하였다. 강원 

도가 지리척4로 영셔지방과 영동지방A로 갈혀 기후며 풍속이 쿠분되는 

것과도 부합하고 언어 척 요.로도 가장 두꺼 운 等語線束이 。l 두 방언권 사 

이에 놓아는 것으로 계산되는 첨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냐 강원도를 이와는 달리 영서 땅언권과 고성 양양을 묶윤 西北 강 

원 방언권과 따 나머 씨 역 익 l 쟁南 강원:방언권 o 로 兩分하는 

우그럴 듯해 

유무에 의해 

‘-나’를 취 

인상에서도 이 

는 느검을 준다. 

바 있지만 이를윤 무엇 

의문운:어마로 ‘-니’흘 

방씌의 경계를 이룬다. 억양 

을 둘로가르는 것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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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무엇 지 삼느냐의 문제 안례 앞에서 

척 한 대 로 이 품제는 이 른바 方言測定法(dialectornetry)의 운제 로서 어 느 

나라에서나 아직 숙제로 삼고 있는 품제이다. 강원도의 경우는 앞의 두가 

지 중 어느 쪽올 택하여도 다 그냐륨의 타당성을 가지리라 생각하거나와 

앞A로더 정밀한方言뼈IJ定法이 개발되어야 이 품제도 더 만족스럽게 풀힐 

것이다. 

4 

이상￡로 강원 방영이 그흉양 에뺑케 연쿠되어 왔A며 그 

언가， 그러 3L 얀잎 갱셨도@한 얘1 ‘싼연권~로 나눈다연 어 혀 

능한카를 캐략척￡로 잘혀보았다. 대부분 그동안의 필자의 연구 결과에 

의존하여 커술하였는레 이는 강원도 방언에 대한 연쿠가 그만큼 零星한 

상태에 있기 해문에 봇카찌하쨌다. 척어도 언어지리학적안 연구따변 갓훤 

도는 방연 연 핫f 寶庫ε} 향 얀하다고 생각한다. 앞A로 

한유농한잃 연쿠에 많이 뛰어들어 

히 바라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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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철의 융당(P. 139 에셔 계속.) ........................................................................................ 1 

i 그러고 ‘烈土’와 ‘義士’의 개냄에 대하여 풍아일혹(1987 년 8 월 27 일자 횡설 ! 
수셜)는 아음과 같이 철영하고 있융니다 

(前略) 이 ‘烈士’와 ‘義土’률 어형제 쿠훈하느냐는 커준윤 10 여 년 천 당시 i 
원호처의 독랩 운동샤 펀찬위원회에셔 독랩 운풍사펀찬을 앞두고 항일 선옐률 ; 

의 공껴을 조사할 빼 대충 정해졌는례， 칙정 행동윤 안 했에도 축읍￡로 청..u! 

껴안 처항의 위대성을 보안 분률을 ·烈土’라고 하고， 주로 무력이냐 행풍을 i 
흥해셔 흔 용척을 세운 푼들융 ·훌훌土’라고 하기로 했다. (後略)

위의 두 설명운 셔로 액을 갈이하는 것4로 어느갱도 그 구벌율 7r능하게 i 
해 준다고 하겠읍니 마. (金希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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